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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8. 10.(목) 18:00 배포 2023. 8. 10.(목) 

태풍 ‘카눈’ 대응 
산업·에너지 시설 피해·복구 상황점검
- 태풍 피해로 총 40,358세대 정전, 94%인 38,017세대 복구 완료 -

- 2차관, 「산업‧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 상황점검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8월 10일(목) 오후 6시, 

「산업‧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카눈’ 대응 

현황과 피해‧복구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 “산업‧에너지 시설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직결되는 중요시설로서 재난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각 관계기관이 기존의 관행적이거나 안일한 대처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세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8. 10.(목) 16시 현재 태풍 피해로 총 40,358세대에서 

정전이 있었으며, 이 중 94.2%인 38,017세대는 이미 복구하였고, 나머지 

세대도 신속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설비의 경우 

울산복합발전 2호기(09시), 영남파워복합발전소(15시)가 냉각수 취수설비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전 정지가 있었으나 울산복합발전 2호기(오전 11시)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영남파워복합발전소는 현재 신속히 복구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태풍 ‘카눈’이 소멸할 때까지 「산업‧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

(반장 2차관)」을 중심으로 산하‧관계기관 간 피해 대응‧복구 공조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호성 (044-203-5120)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서성민 (044-203-5121)

     



붙임붙임  「산업‧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상황점검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8.10(목) 18:00 ~ 19:00

 ㅇ 장 소 : 세종청사 

 ㅇ 참 석 : 2차관,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원전산업정책국장, 

지역경제정책관, 대변인, 산업재난담당관 등

 ㅇ 논의내용 : 태풍(카눈) 피해·복구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논의

□ 회의진행 (60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8:00~18:03  3' ‣모두 발언  2차관

18:03~18:58 55‘  

 총괄 대응상황 보고(5‘)  산업재난담당관

 소관 분야별 대응상황 보고(30‘)  소관국

 질의 및 토론 (20`)  참석자

18:58~19:00  2‘ ‣마무리 발언  2차관


